
 
 

 

 

 

 

 

 

 

시민 1천명의 ‘탈석탄 이행촉구’ 서명 전달···”탈

석탄 선언 이행하라” 
 

1,031명의 ‘탈석탄 이행 촉구’ 서명서, 기금위·복지부·국민연금·국회에 전달 

기후솔루션, 31일 퍼포먼스 통해 2년간 말뿐인 탈석탄 선언 비판하고 나서 

제2차 기금위에도 안건 상정 안 돼···“구체적인 탈석탄 이행 계획 마련해야” 

 

국민연금이 2년 전 ‘탈석탄 선언’ 후 실질적 이행을 미뤄온 가운데, 기후솔루션이 시민 1,031

명의 ‘탈석탄 이행 촉구’ 서명서를 기금위·보건복지부·국민연금·국회에 31일 전달했다.  

 

서명운동 참여 시민들은 “노후를 위해 제발 석탄 투자를 멈춰주세요. 지구를 지키는 일이 제 

노후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 돈으로 석탄 투자할 거면 당장 돌려주세요. 무엇을 위한 연금입니까. 선언 말고 행동하

라!” 등의 메시지로 2년간 탈석탄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이날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선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전략에 관해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렸다. 그러나 기금위는 이번 제2차 기금위 

심의 및 의결 안건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퍼포먼

스를 통해 ‘말뿐인 탈석탄 선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

단 이사장이 석탄 발전소에 국민의 연금을 투자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 이진선 기후금융팀장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구호에 멈춰 있

다. 역시 이번 기금위 안건으로도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허울뿐

인 탈석탄 선언에 대해 시민 1,031명의 서명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퍼포먼스로 국민연금의 행

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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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기금위에서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

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하며 탈석탄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투자제한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해 4월 최종 연

구용역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투자 제한 정책 관련 안건 의결을 미뤄왔다. 석탄

산업 투자 배제 기준 도입 논의를 지속해서 미루며 탈석탄 선언 2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구

체적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후솔루션 한수연 연구원은 “대표적인 좌초자산으로 손꼽히는 석탄에 지속해서 투자하는 것

은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생각해도 오답이다”라며 “국민연금이 더 늦기 전에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